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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화재/폭발, 독성물질의 확산 등 

큰 피해를 불러오는 중대사고로 이어진다. 따라서 EU 각국과 미국은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

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안전관리제도(PSM 제도)를 운영하고 있다. 우리나라도 1995

년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의무를 법적으로 요구하면서 PSM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, 국내 

PSM제도 적용기준은 유럽 및 미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. 또한 외국은 이 제도의 적용기준을 

포함한 몇 가지 사항을 2~3차례 개정한 바 있으나 국내는 이행상태 평가항목 등 몇 가지 운영사

항은 개정하였으나 적용기준의 개정은 거의 없었다.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대사고가 크게 감소

되었으나 PSM 비대상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으며, 이 제도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

연구에서 제안하였던 일부 사항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, 국내 PSM 제도 적용기

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다량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이 제도 적

용대상 물질을 비교하고, EU와 미국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비교하여 국내외 PSM 제

도 적용기준의 차이를 파악하였다. 또한 EU 및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과 그 제도들의 제/개정 배

경을 조사, 분석하여 국내 PSM 제도 적용기준과 비교하였다. 본 연구는 다만 PSM 제도에 대한 

국내외 비교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더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하였다.  




